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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건개요

❍ (일시 및 장소) 2018.2.1.(목) 국립대구박물관 사무실 및 주차장 입구

❍ (대상자) 가해자(공주박물관 ㅁㅁㅁ ㅁㅁㅁㅁ과장), 피해자(대구박물관 ㅁㅁㅁ 

ㅁㅁㅁㅁ실장, ㅁㅁㅁ 주무관)

❍ (내  용) 가해자는 출장지에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

포옹 또는 어깨를 감싸면서 볼에 입(뽀뽀)을 맞추려 함

□ 조사결과

❍ (피해자) 가해자의 성희롱․성추행성 언행에 대해 당황 및 불쾌했으며,

묵**할 수 없는 행동이었음

* 현재 시국이 검찰청 사건 등 매우 예민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언행에 대한
조심성이 없었으며, 타 소속기관 출장을 와서 이러한 성희롱․성추행 행동을
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고, 사과하는 선에서 무마되거나 해결될 문제는 아님

❍ (목격자*)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이 상하고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함

* 출장 동행자(4명) 중 3명이 목격하였으며, 3명중 2명의 진술임

❍ (가해자) 부적절한 성희롱․성추행성 언행에 대해 인정* 함

* “피해자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을 것”이라고 생각함. 다만 그 당시
그런 의도는 아니었음

☞ 피해자(목격자) 진술 및 가해자의 인정 등 종합해 볼 때, 불쾌감 및 

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단되어「국가공무원법」
제63조(품위 유지의 의무) 및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」제22조

(성희롱의 금지) 위반

□ 조치계획

 ❍ 올바른 품행 및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ㅁㅁㅁㅁ과장으로서 문체부 

행동강령에 위배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되어‘징계’(경징계 이상) 요구


